
�������	
�

22 2026년1월26일월요일기 획

이태환의세상만사경제학 행동경제학과넛지

새해금연작심삼일?눈앞담배부터치우는 넛지 필요
2026년이시작되었는가했는데어느틈에보름이넘었다.해마다연초가되면인간의나약함을뼈저리게

깨닫는사람들이많아진다. 새해결심과작심삼일. 매년반복하면서도계속제자리다. 체중조절, 규칙적

인운동,금연,자기계발을위한독서와공부.왜이렇게힘든걸까.내의지력이특별히약한가.

1식당에서정크푸드를상대적으로멀리진열하는

것만으로도이용자의건강을개선할수있다.제미

나이로생성한이미지. 2 행동경제학으로2017년

노벨경제학상을수상한리처드세일러와그의저서

넛지 (2022년개정판). <중앙포토>

단기쾌감얻는소비,멀리보는저축

금연살빼기도둘사이갈등에좌우

빅브라더처럼선택자유뺏지않고

넌지시쿡찔러긍정행위유도가능

뷔페선정크푸드뒷줄,건강식앞줄

쓸데없는소비줄게저축자동이체

이태환
세종대경제학과교수

새해결심과작심삼일의핵심은경제학적으로뜯

어보면소비와저축사이의갈등이다.사람은누구

나쾌락을추구하지만,이쾌락에도단기와장기가

있다.소비는단기적인쾌감을얻는행위이고,소비

대신저축을한다는것은좀더장기적인관점에서

미래의쾌감을얻으려는행위로볼수있다.눈앞에

있는맛있는음식을먹으면즉각적인쾌감을얻지

만체중이늘고성인병으로고생할확률이높아진

다. 음식 소비를 줄이고 땀 흘려 운동하면 현재의

쾌감은줄어들지만장기적으로건강한삶을좀더

오래 누릴 수 있게 된다. 소비하느냐 저축하느냐.

올해수확한쌀중에서얼마를먹고얼마를내년에

뿌릴볍씨로아껴둘것이냐.이것이경제학에서가

장근본적인선택문제중하나다. 이프레임을통

해볼때대부분의새해결심은즉각적인소비보다

는장기적인저축에더신경을쓰겠다는뜻으로해

석할수있다.

소비냐저축이냐,경제주체들매순간갈등

경제학에서는일반적으로경제주체들이합리적

이라고가정한다.이합리성은여러가지로정의할

수있는데,보통사람들이상품을구매하거나직장

을구할때, 집을사거나금융자산을구매할때, 자

기앞에놓여있는여러가능성에대해꼼꼼하게따

져보고자신에게가장좋은선택을한다는뜻이다.

그런데정말그럴까.사람이그렇게완벽할수있을

까. 일상적인경제생활에서사람들이언제나모든

가능성을다차분하게고려하여실수없이최선의

판단을내린다는것은아무래도비현실적으로느껴

진다.특히먼미래의자신에게까지도가장좋은선

택을하는것은더힘들다.지금현재,바로이순간

을살아가는자신이눈앞의쾌락을보면흔들리기

때문이다. 새해결심이작심삼일로이어지는이유

다.인간의합리성은완벽하지않다.

합리적인경제적인간호모이코노미쿠스에대한

반론은사실아주오래된것이고,경제학자들도처

음부터인간의나약함과부족함을잘알고있었다.

그런데단순히 인간이늘합리적인것은아니다라

고반박하는것만으로는논의가더이상진전되지

않는다.기존의방법론이틀렸다면그걸넘어설수

있는새로운방법론이필요한데, 20세기후반에심

리학의연구결과들이경제학에접목되면서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인간의 합리성은 제한적이지

만,그런비합리성에도어떤특별한구조가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이렇게 구조화된 비합리성

은우리가모형으로분석하거나설명할수있고,거

기서여러정책의개선방안도찾을수있다.현실적

인인간의모습을경제이론에담아낸행동경제학이

라는분야는이렇게탄생했다.

2017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리처드 세일러

(Richard H Thaler)는 행동경제학자 중 대중적

으로가장잘알려진사람이다.세일러가2008년에

캐스선스타인(Cass R Sunstein)과 함께쓴 넛

지(Nudge) 는지금까지도잘팔리는스테디셀러

인데, 여기에는행동경제학을실제생활과정책에

활용하는구체적인사례들이많이나온다.널리알

려진것으로는디폴트,즉기본으로선택된옵션에

대한것이있다.기업에서신입직원들에게연금저

축기회를제공한다고해보자.기본적으로모든사

람을가입시키고싫은사람은빠지겠다고말하라고

할수도있고,반대로연금저축에가입하지않는것

을기본으로설정해놓고가입하고싶은사람만신

청하라고할수도있다.인간이진정합리적이라면

어떤방식을사용하든각개인은먼저자기에게맞

는최적의저축률을스스로결정하고그에따라연

금가입여부를판단하게된다.그러니어느방식을

이용하든연금가입률에는차이가없어야한다.하

지만현실에서는기본으로다가입시켜놓고싫은

사람만말하라고할때가입률이훨씬높아진다.디

폴트옵션을잘바꾸지않으려고하는 관성이라는

편향성이있기때문이다.

뷔페식으로차려놓은학생식당에서건강식을앞

쪽에진열함으로써학생들이좀더건강한식단을

택하도록하는것도잘알려진사례다.입에서는달

콤하지만과식하면비만이나고혈압을일으키는정

크푸드는뒤쪽에멀리진열하고,야채나과일등건

강에좋은식재료들을손가까이놓았더니학생들

의건강을실제로개선할수있었다. 이밖에도미

국과영국에서는세금고지서에 남들은이미납세

의무를이행했다라든가 대다수의사람이제때세

금을납부한다 등의문구를적는것만으로도납세

순응률을상당히높였다고한다. 근로소득세연말

정산시즌을맞이한한국에서도눈여겨볼만한사

례다.

그러면행동경제학의적용사례와 넛지는무슨

관계일까. 넛지라는단어의사전적의미는팔꿈치

로쿡찔러준다는것이다.세일러의책에서는사람

들에게기본적으로똑같은선택기회를주고어느

옵션의선택도제한하지않으면서, 개인이나사회

를위해좀더나은선택을쉽게하도록살짝도움

을주는것을넛지라고부르고있다. 여기서 똑같

은 선택 기회를 준다라는 부분이 무척 중요하다.

사실정책설계자가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결과만

남겨놓고다른선택지를없애버린다면원하는목표

를더쉽게달성할수있을것이다. 뷔페에서건강

에좋은음식을앞쪽에배치하는넛지만으로도바

람직한결과가얻어진다면, 정크푸드를아예진열

하지 않을 경우 건강개선효과가더커지지않을

까.하지만이렇게하면사람들의자유를제한하는

것이되고,국가나사회가마치 빅브라더처럼개

인의삶에지나치게많이개입하는것이라고세일

러는주장한다.자유로운선택을제한하지도않고,

그렇다고아무렇게나하도록완전히내버려두지도

않는방식.이것이넛지의핵심이고,세일러는이를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라고 부른다. 모든 선택 가

능성을눈앞에보여주되, 무엇을선택할지결정하

기전에 이쪽이좀더낫지않겠어? 하며옆구리

를쿡찔러주는것이다. 자유주의적개입주의라는

말자체는약간모순처럼느껴질수있는데,자유주

의는선택지의범위를제약하지않는다는뜻이고,

개입주의는현실적인인간심리를이용해옵션들이

선택될확률을조정한다는뜻이다.

선택지는남겨놓는자유주의적개입주의

그런데경우에따라서는사람이자기의선택기

회를스스로줄이는것이오히려도움이될수도있

다.인간이이중적인존재이다보니일관성에문제

가있어서새해결심이작심삼일로이어지기때문

이다. 세일러가 계획자(planner)라고 부른 이성

적인자아는장기적으로바람직한저축계획을열

심히세운다.하지만단기적인소비기회가눈앞에

나타나면본능적인자아또는실행자(doer)가 갑

자기힘을발휘하면서마음이흔들린다.그러면계

획자의관점에서는실행자의선택지를아예줄여버

리는것이바람직한경우가생긴다.여기서도물론

자기스스로줄인다는것이중요하다.계획자나실

행자나동일한사람이라는것을잊지말자.금연을

결심했으면일단손가까이에놓인담배부터치워

야한다는얘기다.아무리마음을굳게먹었어도담

배가눈에보이면실행자는유혹을느낄수밖에없

고, 이것을 알고 있는 계획자는 담배가 눈에 보일

가능성자체를차단하려고한다.물론눈앞에담배

가없어도편의점까지걸어가면담배를살수있기

에이러한개입은여전히자유주의적이다.

2026년에는우리모두실행자의나약함을받아

들이고계획자로서넛지를잘설계해서새해결심

을지난해보다오래지켜나갈수있으면좋겠다. 3

일만넘겨도큰성취다.

<광주일보와중앙SUNDAY제휴기사입니다>

이태환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서울대와 스탠

퍼드대에서공부하고삼성경제연구소에서한국경

제의다양한측면을연구했다.주변의사회문화현

상을경제학으로해석하고이야기나누는것을좋

아한다. SERICEO에서 5년간 세상만사경제학

강의를맡기도했다.


